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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2020년 10월 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044-201-2231), 서기관 김상돈(2232) / 제공일: 10월 5일(총 5매)

11월~12월 김장철에는 고랭지배추가 아닌 가을배추가 

사용되고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적

[이투데이 보도(10.5일자)에 대한 설명]

□ 관련 보도의 김장 비용은 김장철에 사용되는 가을 배추·무가

아닌 현재 유통되는 고랭지 배추·무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김장 비용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출하중인 배추는 강릉, 평창, 태백 등 강원도의 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

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높은 상황

○ 김장철에 사용되는 배추는 지난 8~9월에 심겨진(정식) 가을

배추로 재배면적이 평년비 2% 증가하였고, 김장철인 11월과

12월에 주산지인 해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출하될 예정

□ 올해 가을 배추 초기 생육은 태풍, 강우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으나, 최근 기상 호조로 생육 중기 이후

작황은 점차 회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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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지난해 김장비용과 최근 물가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포기 기준 김장 비용은 28만 6,269원인데 비해 올해는 42만

3,792원으로 김장비용이 1년 전과 비교 48% 상승

○ 지난해 20포기 배추 가격은 8만 4,000원이었지만 올해는 두배

이상 오른 19만 3,980원

○ 그 외 김장에 사용되는 대파(101.9%), 쪽파(100.8%)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으며, 생강(77.1%), 마늘

(51.2%), 무(49.0%) 인상률도 부담스러운 수준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등 김장에 사용되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을 점검하고 농가의 안정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서 산출한 김장 비용은 김장철에 사용되지 않는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등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실제 김장 비용에 비해 과다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1월과 12월 김장철에 출하되는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일조

량과 기온이 생육에 적합한 가을에 성장하기 때문에 배추 4가지 작형

(봄, 고랭지, 가을, 겨울)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 품질도 좋아 11월과

12월 배추 평년가격은 통상 고랭지 배추의 절반 이하 가격을 형성

○ 10월 5일자 이투데이 <20포기 담그려면 42만원... “김장하기

겁난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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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출하중인 배추는 강릉, 평창, 태백 등 강원도의 고랭지

에서 재배되고, 올해 재배면적 감소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높은 상황입니다.

* 고랭지 배추 : 재배면적 4,669ha(평년비 7%↓), 생산량 339천톤(평년비 14%↓)

* 도매가격 : (7월) 3,413원/포기 → (8월) 5,438 → (9월) 7,765 (평년비 81%↑)

○ 그 외 무, 대파, 쪽파 등의 채소류도 현재는 고랭지 등 일부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고, 배추와 같이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장철에 사용되는 배추는 지난 8~9월에 심겨진(정식) 가을배추로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2% 증가하였고, 김장철인 11월과 12월에

주산지인 해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출하될 예정입니다.

○ 올해 가을 배추 초기 생육은 태풍, 강우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으나, 최근 기상 호조로 생육 중기 이후

작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 특히,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의 본격 김장철에 출하되는

전남(해남 등)의 가을 배추는 태풍 등의 영향이 적어 작황은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가을 배추 : 재배면적 12,783ha(평년비 2%↑, 전년비 16%↑)

생산량 1,239천톤(평년비 4%↓, 전년비 17%↑)

11월과 12월 김장철에 출하되는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일조량과 기온이 생육에 적합한 가을에 성장하기 때문에 배추 4가지

작형(봄, 고랭지, 가을, 겨울) 중 생산량이 가장 많고 품질도 좋아

11월과 12월 배추 평년가격은 통상 고랭지 배추의 절반 이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5년 평년 생산량 : 가을 배추 : 1,298천톤, 고랭지배추 : 216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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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11월과 12월의 배추 평년가격은 고랭지 배추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이었고, ’19년 9월, 10월 세차례의 태풍으로 올해보다

작황이 부진했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의 도매가격도 포기당 3천원

이하였습니다.

* 평년도매가격: (8월) 4,001원/포기→ (9월) 4,282→ (10월) 2,235→ (11월) 1,995→ (12월) 1,977

* 평년소비자가격: (8월) 4,784원/포기→ (9월) 5,894→ (10월) 4,108→ (11월) 3023→ (12월) 3,209

* ‘19년도매가격: (8월) 2,351원/포기→ (9월) 4,813→ (10월) 4,310→ (11월) 2,975→ (12월) 2,902

* ‘19년소비자가격: (8월) 4,784원/포기→ (9월) 5,362→ (10월) 6,542→ (11월) 4,589→ (12월) 4,594

정부는 본격 김장철(11월 하순~12월 상순)에 소비자의 김장비용

경감과 김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할인행사 및 김장 나눔 행사

등을 추진하고, 농가 기술지도, 작황 점검 등도 지속해 나가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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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년 ~‘20년 배추 가격동향

  도매가격
(상품, 단위: 원/포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년 1,591 2,197 2,280 2,030 1,945 1,658 2,362 4,001 4,282 2,235 1,995 1,977
‘20 2,938 3,006 2,785 3,045 3,347 2,472 3,413 5,438 7,765
‘19 945 929 829 865 1,121 1,865 1,948 2,351 4,813 4,310 2,975 2,902
‘18 1,952 2,718 2,665 2,358 1,546 1,354 2,777 5,025 3,208 1,914 1,690 1,230
‘17 2,970 3,054 2,596 2,071 1,219 1,153 2,828 4,646 4,824 2,050 1,642 1,789
‘16 1,848 2,646 3,560 4,972 3,450 1,754 2,302 5,007 6,300 2,743 2,654 2,923
‘15 972 1,229 1,581 1,662 3,069 2,370 2,008 2,267 1,894 1,339 1,528 1,241
* 자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소매가격
(상품, 단위: 원/포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년 2,743 3,176 3,395 3,575 2,788 2,827 3,318 4,784 5,894 4,108 3,023 3,209
‘20 4,608 4,366 4,343 4,508 4,793 4,372 4,885 5,838
‘19 2,626 2,464 2,252 2,271 2,364 2,697 3,167 3,470 5,362 6,542 4,589 4,594
‘18 3,207 4,284 4,278 4,322 2,799 2,806 4,805 7,886 5,809 3,484 2,965 2,795
‘17 4,177 4,006 3,979 3,767 2,238 2,217 3,625 6,013 6,510 3,776 2,593 2,731
‘16 2,395 3,057 3,896 4,492 3,909 2,979 3,162 4,870 7,886 5,063 3,510 4,100
‘15 1,921 1,968 2,311 2,636 3,200 3,364 2,895 2,795 2,783 2,570 2,130 2,181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